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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많은 사회문

제가 일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웃이나 친구 관계가 멀어진 노인은 외로움이 증가하

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1]. 코로나19 이후 안전우려

와 고용불안으로 심화된 우울 증세는 공동체에 대한 신

뢰를 떨어뜨렸다[2]. 한국에 있는 외국 대학생들도 사회

적 거리두기로 외로움을 느끼고 근심과 우울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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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블루 발생 원인을 분석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찾아보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블루가

더 심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져 코로나블루가 늘었

다. 늘어난 미디어이용량과 부정적인 미디어정보문제는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온라인활동은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디어이용으로 증가한 사회문제관심은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

를 갖고 있었다.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성과 경제적 약자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더 개선하고, 미디어의 재난정보 품질을 높이고, 수용자는 미디어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어 : 코로나블루, 외부활동,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평가, 온라인활동, 가계경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of Corona Blue and tried to find out way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our society. The external activities decreased and the household economy got worse after COVID-19, 
so Corona Blue increased. The media use and the negative media information problems increased Corona Blue. 
The online activities had no effects. In order to relieve Corona Blue, it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external 
activities personally, to make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women and the economic weaker bett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a disaster information, and for the media consumer to use the media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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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그런 현상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3].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에

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4].

코로나19로 나타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현상을 코

로나블루(Corona Blue)라고 한다[5]. 코로나(Corona)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친 신조어이다. 2020년

1~8월 국내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코로나블루

관련 부정적인 내용에서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증 등이

주요 키워드이었다[6].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1164명에서 2021년에는 93만3481명으로

35.1% 증가했다[7]. 코로나블루가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코로나레드(Corona Red)현상도 발생

했다[8]. 사회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자

살문제가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2분기 ‘코로

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6월 우

리 국민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2019년의 3.2%보다

5배가 넘었다. 자살 생각율도 12.7%로 2019년의 4.6%보

다 3배 가까이 늘었다[9].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감

염과 경제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이 증가했다[10].

우울증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국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11].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코

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우울증 환

자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코로나블루는 코

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울증 증세이므

로, 이 연구는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우울증 원

인을 알아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1.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

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미디어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

이다. 노인들의 경우 건강 관련 생활습관, 정신건강, 만

성질환, 영양섭취 등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12]. 일

반 사람들은 비만할수록 슬픔이나 절망감을 더 자주 느

꼈다[13]. 반면 장소를 이동하는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감소하였다[14].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자

신에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적

었다[15].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는 낮은 지위에 있

는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높았다[16].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의 여파로 수입이 줄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

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3.3배 높았다[17]. 코로나19는 세

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최고 등급인 펜데믹으로

규정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위험지각과 감염 불안감이 코로나블루 증

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18].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울려 사는 존재이다. 그래

서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인들은

사회연결망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

록 우울증 위험이 낮아졌다[19]. 학생들의 경우 교우관

계가 활발하면 우울감을 덜 느꼈으며[20], 친구가 많으

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줄었다[21]. 코로나19 상황

에서 청소년들은 감염위험 걱정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주변과의 단절을 많이 우려했다[8].

소셜미디어 이용은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22].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

할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과 의견 충돌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

등 의존지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증가하였다[20].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군은 비중독군보다 우울 정도가

4배 정도 높았다[23].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미디어의 부

정확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많아져 사회적 혼란, 과도한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

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쉽게 접하는 소셜미디어 환

경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증폭되었고, 우울증

현상은 심해졌다[17].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

나블루의 원인을 감염 불안감, 경제적 타격 불안감, 코

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불안감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5].

한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399-405, March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01 -

우울증 증세가 심해[19],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2.2배 높았다[17]. 여성은 사회활동, 결혼,

직장 등의 환경에서 남성보다 불리해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4].

2.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1: 성,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외부활

동, 온라인활동, 미디어이용, 코로나19 미디어정보 평가,

가계경제변화 등 5개 요인이 코로나블루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다.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면 정치적 학습효

과가 발생해서 수용자의 정치적 관심이 증대한다[25].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대응은 국

민의 주요 관심사였다. 수용자는 미디어로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코로나

블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1: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에 만든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보고서의 원본데이터를 재단에

서 받아서 분석하였다[26]. 조사업체인 마켓링크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 비례에 기초한 다단계 층화추출 방

식으로 정한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21일부터 9월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원본데

이터이다. 1000명은 남성 509명(50.9%), 여성 491명

(49.1%)이었다. 연령은 만 나이로 조사됐으며, 19~69세

에 분포했다. 연령대로 분류하면 19~20대 193명(19.3%),

30대 186명(18.6%), 40대 221명(22.1%), 50대 235명

(23.5%), 60대 165명(16.5%)이었다(표1).

2. 조사항목

1) 종속변인

코로나블루는 불안, 무기력감, 짜증, 특정대상 분노,

걱정, 우울 등 6개 감정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1= 많이 감소, 2= 조금 감소, 3= 변화

없음, 4= 조금 증가, 5=많이 증가)로 조사했다. 평균점수

는 불안 3.77(SD=.787), 무기력감 3.59(SD=.757), 짜증

3.70(SD=.752), 특정대상 분노 3.76(SD=.854), 걱정

3.96(SD=.727), 우울 3.51(SD=.695)이었다. 모든 감정이

증가했다. 분석은 6개 항목을 합친 ‘코로나블루’ 변수로

하였다. 6개 항목의 신뢰도(크론바흐α)는 .825이며, 평균

은 3.71(SD=.557)이었다. 신뢰도는 측정문항들이 조사

변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다.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27].

2) 독립변인

그림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표1. 조사대상자 특성
Table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
성 남자 509(50.9) 여자 491(49.1)

연
령

19~20대 193(19.3) 50대 235(23.5)
30대 186(18.6) 60대 165(16.5)
40대 221(22.1)

지
역

서울 196(19.6) 경기 257(25.7)
부산 66(6.6) 강원 31(3.1)
대구 47(4.7) 충북 31(3.1)
인천 60(6.0) 충남 40(4.0)
광주 27(2.7) 전북 32(3.2)
대전 31(3.1) 전남 32(3.2)
울산 23(2.3) 경북 49(4.9)
세종 5(5.0) 경남 64(6.4)

제주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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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활동

대면학습, 오프라인사교활동, 운동, 여행, 예술현장관

람, 오프라인쇼핑 등 6개 항목을 5점 척도(1=많이 감소~

5=많이 증가)로 조사하였다. 평균은 대면학습

2.44(SD=.979), 오프라인사교활동 1.79(SD=.956), 운동

2.66(SD=1.095), 여행 1.56(SD=.875), 예술현장관람

1.60(SD=.873), 오프라인쇼핑 2.07(SD=.935)이었다. 모

든 활동량이 감소하였다. 분석은 6개 항목을 통합한 ‘외

부활동’ 변수로 하였다. 6개 항목의 신뢰도는 .785이며,

평균은 2.07(SD=.693)이었다.

(2) 온라인활동

원격학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등 3개 항목

을 5점 척도(1=많이 감소~ 5=많이 증가)로 조사하였다.

평균은 원격학습 3.63(SD=.866), 온라인사교활동

2.73(SD=1.314), 온라인쇼핑 3.72(SD=1.063)이었다. 사

교활동은 줄고, 학습과 쇼핑은 조금 증가했다. 3개 항목

의 신뢰도가 .371로 낮아서 통합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3개 항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였다.

(3) 미디어이용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책,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7개 미디어 매체 이용량의 변화를 5점 척

도(1=많이 감소~ 5=많이 증가)로 조사했다. 평균은 텔레

비전 3.90(SD=.857), 종이신문 2.88(SD=.884), 라디오

3.27(SD=.899), 잡지·책 3.12(SD=.887), PC

3.86(SD=.859), 스마트폰 4.21(SD=.834), 태블릿PC

3.57(SD=.826)이었다. 종이신문을 제외한 6개 매체의 이

용이 모두 늘었으며,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증가했다.

분석은 7개 항목을 합친 ‘미디어이용’ 변수로 하였다. 7

개 항목의 신뢰도는 .721, 평균은 3.57(SD=.531)이었다.

(4) 미디어정보문제

미디어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을 4개

항목에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

지 않다, 3= 보통, 4= 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조

사했다. 항목별 평균은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가

너무 많았다’ 3.53(SD=.935),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별

하기 어려웠다’ 3.39(SD=.953), ‘허위정보 및 오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웠다’ 3.42(SD=.971), ‘비슷한 뉴스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됐다’ 3.91(SD=.883)이었다. 모든 항목에

서 ‘그렇다’고 응답했다. 분석은 4개 항목을합친 ‘미디어

정보문제’ 변수로 하였다. 4개 항목의 신뢰도는 .712이

고, 평균은 3.56(SD=.686)이었다.

(5) 가계경제변화

코로나19 확산 후에 달라진 가계경제를 단일척도(1=

많이 어려워짐, 2= 조금 어려워짐, 3= 변화 없음, 4= 조

금 나아짐, 5=많이 나아짐)로 조사했다. 평균은

2.39(SD=.840)이었다. 가계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

3) 매개변인

매개변인인 사회문제관심은 2개 항목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조사했다. 평균

점수는 ‘정치나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3.60(SD=.846), ‘정치나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3.44(SD=.936)이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2개 항목의 신뢰도는 .792이고,

평균은 3.52(SD=.812)이었다. 관심이 많아졌다.

3. 연구방법

SPSS 25 프로그램으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명목변수인 성은

더미변수로 바꿔서 분석했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

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한다. 분산

팽창인자(VIF)가 10이상,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

하이면 다중공선성이 높다[28]. 이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에서 분산팽창인자의 범위는 1.053∼1.330이고, 공차한

계는 .752∼.944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Ⅳ. 연구결과

1.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문제1은 성, 연령, 외부활동, 온라인 활동(원격학

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미디어이용, 미디어정

보문제, 가계경제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성, 연령을 제외한 5개 변인과 코

로나블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코로나블루는

외부활동(r=-.323, p<.001), 가계경제변화(r=-.345,

p<.001)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미디어이용

(r=.306, p<.001), 미디어정보문제(r=.275, p<.011),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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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r=.175, p<.01), 온라인쇼핑(r=.244, p<.01)과는 약

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분산분석은 회귀모형을 충족했

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수정r²)은 .305이었다. 인

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성은 영향을 주었고(β=.132,

p<.01), 연령의 영향력은 없었다. 외부활동(β=-.215,

p<.001), 가계경제변화(β=-.235, p<.001)는 부적인 영향

을 주었으며, 미디어이용(β=.213, p<.001), 미디어정보문

제(β=.157, p<.01)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개 온라인

활동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2).

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블루 평균 차이를 알아

보았다. 여성(M=3.83, SD=.551)이 남성(M=3.60,

SD=.541)보다 코로나블루 증세가 더 심했다(p<.001).

2.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

연구가설1은 ‘미디어 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

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배런과 케니의 매개변인 모형으로 분석하였다[29].

이 매개모형은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단계는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주고, 3단계는 독립변인을 통제하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매

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

을 주지 않으면 매개변인은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으

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력이 1단계의 영향

력보다 작으면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1단계(β

=.213, p<.001), 미디어이용이 사회문제관심에 영향을

주는 2단계(β=.146, p<.01), 미디어이용을 통제하고 사

회문제관심(매개변인)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3단

계(β=.212,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어서

매개모형은 충족되었다.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미디

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주는 영향력(β=.182, p<.001)은

매개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1단계에서의 영향력(β=.213,

p<.001)보다 작아서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

었다(표3).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우

울증 환자가 매우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증

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성, 연령, 외부활동, 3개 온라

인 활동(원격학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미디어

이용, 미디어정보문제, 가계경제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코로나

블루가 더 심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취약하다

는 선행연구[19]와 유사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어

서 코로나블루는 모든 국민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됐다.

외부활동증가, 가계경제개선은 코로나블루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

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졌다. 이는 코로나블루 증가에 영

향을 주었다. 사회연결망과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증을

줄인다는 선행연구[19], 경제상황 악화가 우울증을 심화

표 2.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
Table2. Factors to affect Corona Blue

변인 표준화계수(β) t
(상수) 9.723
성 .132 2.950**
연령 -.008 -.178
외부활동 -.215 -4.484***
원격학습 .024 .502
온라인사교활동 -.021 -.444
온라인쇼핑 .095 1.938
미디어이용 .213 4.232***
미디어정보문제 .157 3.402**
가계경제변화 -.235 -5.011***

***p<.001, **p<.01

표 3.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
table3. Mediating effects of interest in social issues

영향력 경로 표준화계수(β) t

매개

조건

1
미디어이용->

코로나블루
.213

4.232

***

2
미디어이용->

사회문제관심
.146

2.643

**

3

미디어이용 통제 후

사회문제관심 ->

코로나블루

.212
4.519

***

매개변인

효과

미디어이용의 코로나블루 영향력(β=.213) >

매개변인 통제 후 미디어이용의 코로나블루 영향

력(β=.182) -> 부분매개효과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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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선행연구[17] 결과가 확인되었다. 온라인활동

들은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에서 온라인활동이 크게 늘고, 사람들이 이를 일상생활

로 받아들이면서 온라인활동은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문제 등 2개의 미디어 관련

변수는 코로나블루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

연구[22]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우울증을 유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외에 텔레비전 등 올드 미디

어도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코로

나19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량이 늘면서 외부활동과

대면관계가 줄고, 미디어 중독 증세는 많아졌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미디어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

성, 허위보도, 과잉보도 등의 측면에서 부정평가가 많았

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블루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불안감을 들었는데[5],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 증가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부분매개효과를 주었다. 미디어이

용은 직접 또는 사회문제관심 증가를 통해 코로나블루

를 증가시켰다. 미디어이용이 늘어나면 사회와 정치문

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쁘

기 때문에 실상을 알수록 더 우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 코로나블루와 같은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는 외부활동을 늘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들과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

난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언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잦은 오보와 선정

성 보도로 인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

기자협회 등 언론기관과 언론사들은 재난보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다[30]. 그러나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뉴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언론은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는 미디어 중독

예방 등 미디어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코로나블루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 사회의 우울증을 줄이고 정신건강

을 증진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내용에 한

계가 많았다. 향후 심층적인 조사항목을 설계해서 양적,

질적 조사를 하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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